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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物價) : 물건에 대한 가격, 평균 가격

•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 :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3% 이상),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 : 경제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사재기, 제품가격 인상 등 악순환(설문조사)

• 한국의 물가지수 종류

• 소비자물가지수 : 도시가계의 일상생활, 상품/서비스 가격 변동 측정,
40개 도시, 458개 품목

• 근원물가지수 : 일시적 충격(가뭄, 홍수, 석유파동) 의한 변동 심한 품목
  제외한 지수, 장기적/기초적 물가추세, 401개 품목(농산물, 석유류 제외)

• 생활물가지수 : 일반소비자들 자주 구입 품목, 기본 생필품 144개 품목

         물가 개념 이해

https://ko.wiktionary.org/wiki/%E7%89%A9%E5%83%B9


근원(코어)은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제외

CPI(소비자물가지수)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노동부 상무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가
지수

연준의 인플레 2% 목표 달성 기준
(근원 PCE)

도시 거주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
(주거비가 가장 높은 비중)

정부가 가계 대신해 구매한 상품과 서
비스도 포함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미국 전역 지표

CPI PCE

2022 종합 근원(코어) 종합 근원(코어)

3월 8.5 6.5 5.2 5.2

8월 8.3 6.3 6.2 4.9

               미국 CPI와 PEC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1998년 10월 7.2% 최고치
• 2022년  7월 6.3%, 8월 5.7%, 9월 5.6%  
• 그래프 2022년은 1~9월까지 평균



458개 품목(물가지수)

품목별 2022.03 2022.08

총지수 106.06 108.62

농축수산물 109.89 116.74

   곡물 102.59 95.47

      쌀 101.90 92.80

      현미 105.34 101.34

      찹쌀 101.56 95.74

      보리쌀 102.44 108.89

      콩 106.71 103.01

      땅콩 105.95 106.28

      혼식곡 103.52 103.72

   채소 (생략) 104.37 126.83

   과실 (생략) 119.25 123.50

품목별
2022.0

3
2022.08

   축산물 113.48 120.55

      국산쇠고기 110.98 109.23

      수입쇠고기 127.82 129.50

      돼지고기 105.75 122.47

      닭고기 119.41 127.52

      달걀 130.90 136.47

      꿀 106.29 104.85

   수산물 (생략) 102.79 103.11

전기·가스·수도 101.07 106.55

                    상수도료 104.72 105.22

                    전기료 105.39 102.00

                    도시가스 94.68 112.11

                    지역난방비 98.73 111.05

집세 102.88 103.45

                    전세 103.98 104.87

                    월세 101.54 101.73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 방법







• 보통 전쟁 비용,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국채 발행 – 통화 남발,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 실질소득 감소, 취약계층 저항으로 정권 교체

자산계급도 저물가 상태가 자산가격(부동산, 증권 등) 상승에 유리

• 1차대전 패전 독일, 황제 쫒겨나고 바이마르 공화정(혁명정부),
• 국민소득 10%의 배상금, 경기부양, 1924년 1조 마르크 지폐 발행
• 초인플레이션 발생, 사회혼란으로 선동가 히틀러 집권, 파시즘.

•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비 달러 남발,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등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를 넘음

• 볼커 쿠데타 : 1978년 한방에 4%p 금리인상
    1980년대 20%까지 기준금리 상승

산업자본가+노동자 : 금리생활자(금융,토지)
    금융자본 승리, 신자유주의 도래
    경기침체, 줄도산, 대량해고, 90년대 호황기

            인플레이션의 역사



• 총수요 증가 :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증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
• 총공급 감소 : 원자재, 곡물 비용상승.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

• 신고전학파 :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총수요 억제
   긴축재정, 실업 증가.

• 케인즈 안 : 유동성 풀려도 돈이 자산시장(부동산, 주식 등으로 축장)으
   로 숨어버리면 물가상승 없음, 통화정책(제로금리), 양적완화로 풀린 돈

은 일반소비시장으로 풀리지 않음.
   현재 인플레이션 원인은 외적 공급측 요인이므로 금리인상해도 효
   과 없음. 재정정책으로 취약계층 지원.

• 마르크스학파 : 양적완화 자산가격 상승 등은 장기적으로 일반소비시장
으로 풀림 + 공급측면은 단기적 요인.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 해법은 없음, 주기적 공황으로 해소.
   (고금리로 한계기업 정리, 실업대란, 가계부채 파산, 금융시스템 붕괴)
   파국 이후 다시 회복.
   사회주의는 상품량과 통화량(화폐)이 균형

          물가상승 원인(경제학파)



             중앙은행 양적완화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 규모



물가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

1. 양적완화, 제로금리 등
2. 우크라 전쟁, 원자재, 핵 사용
3. 미국의 중, 러 경제봉쇄
4. 독점자본 이윤증가

      2020                        2021                         2022



•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최고치(8%대)
• 금리상승 속도 30년 만에 최고치
• 달러 강세 20년 만에 최고치
• 미국 증시(S&P) 수익률 50년 만 최저

(경제침체 예상)

9/22 연준 자이언트 스텝  
   미국 신기록 4개 갱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인상



• 인플레 발생, 돈 풀기 불가, 30년 저금리시대 마감
  
• 연준 파월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인상 계속”
             인플레 목표치 2%. 경제침체 감수

• 연준 9/22 자이언트 스텝(0.75%p)

• 점도표 발표 : 2022년말 4.4%, 2023년말 4.6%

세계경제 질서 변화, 고금리 시대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수출

• 미국, 기축통화
 금리인상 = 강달러

• 미국은 고용/소비시장
 양호, 긴축정책 가능

• 주변국은 경기둔화로 경
기부양 필요하나, 연준
고금리 따라갈 수밖에

• 주변국 통화가치 하락, 자본이탈, 수입물가 상승 =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달러 부채 증가, 외환위기 우려

• 유동성 파티는 미국이 즐겼는데, 주변국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짐
  미국 : 주변국에 인플레이션 수출, 싼 가격으로 수입 물품 구입, 부동산 매입

• 기축통화 다변화 추진 : 중국, 러시아, 브릭스 등 대체통화시스템 가동 중

<8월 이후 달러 대비 통화 절하율(%)>

자료 : 통계청 재가공



•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 경제침체
• 환율 1,440원(20년만 최고)
• 코스피 2,010선(올 들어 9월까지
   증권시장 시가총액 642조 증발)

     한국경제 물가/금리/환율 3고 불황

환율
기준금리 추이



• 한국 가계부채(규모 및 증가 속도 1위)

• 가계부채 1,869조원 (2분기)

• 숨겨진 부채(제2금융권) 1,500조원 넘음
• 자영업자 부채 : 540조원
• 임대보증금 : 860조원
• 가계성 법인대출 : 266조(오피스텔, 상가)

• 다중채무자 450만명
자영업자 연채빛탕감 새출발기금30조, 50%탈락, 신용제한, 은행책임(캠코)

• 하반기 기준금리 2.5%에서 3.5% 예상(시중대출금리 8% 도달)
• 작년 3억원, 연 4% 금리로 대출(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조건)
    대출초기 연 4% 월이자 100만원(연간 약 1,200만원)
    하반기 연 8% 월 이자 200만원(연간 약 2,400만원)

         1) 고금리 = 가계부채 위기



• 달러로 결제되는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 6개월 연속 무역적자(외환위기 이후 25년만)
• 1~9월까지 누적적자 300억 달러

 2) 고환율 = 수입물가 상승 = 무역적자

1. 수입 원자재(석유, 가스, 석탄)

2. 수입 중간재(요소수, 부품/소재)

3. 수출 증가율 감소

(단위 : 억 달러)



• 주식, 채권시장 자본 이탈
  외국인 올 증권시장 16조5천억 순매도
  외국인 코스피 시총 비율 30.3%로 감소

국고채(3년물) 금리 4%(최고 상승폭)

• 주요 기업 자산가치(시가총액) 폭락
삼성그룹 연초 비해 170조원 감소

  SK그룹 63조원 하락
현대차그룹 18조원 하락

  네이버, 카카오 주가 반 토막

•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 어려워, 단기 차입(이자부담)
  금리 3% 되면 소상공인 6만 도산
  위험(중소벤처기업연구원, 9/28)

  3) 고환율 = 자본이탈

코스피 외국인 지분 비중(%)



• 한국의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원인

1) 달러 강세 : 세계적 현상이나 나라마다 차이

2) 한국경제 리스크 심화 때문
- 한국의 최대무역국 중국경제 둔화
  (미국의 중국봉쇄, 한국경제 미래 부정적)
- 6개월째 무역적자, 수출감소(세계경제 침체로 반도체 수요 감소)
- 세계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폭발 위험, 지정학적 리스크

• 정부의 고환율 대책

- 금리인상은 가계부채, 경제침체 우려
- 외환시장 개입하여 환율 조정(추경호, ‘한국 엄청난 외환보유고’)
  최근 외환보유고 투입했으나 환율 방어에 실패
일본 9/22일 30조원, 영국 13일간 101조원(국채 매입)

  한국 8개월 사이 외환보유고 309억$(40조) 감소(작년 10월~올 6월)
외환보유고 마련 위해 매년 국민세금 2조원 가량 투입

고환율 원인과 대책



•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위기에 그대로 노출
  (해외 원자재 값 상승,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중국경제 둔화 등)

• 경제침체 정부 버팀목 : 공공투자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제공
(케인즈안 재정정책)

•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 선호, 민간 투자에 의한 낙수효과 기대.

• 부자감세 :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13조원).
 - 영국 부자감세(낙수효과) 발표하자 파운드화 폭락(37년 만에 최대)
  9.9% 물가, 금융부채, 경상수지 적자상태, 돈 푸는 정책은 인플레 촉발. 

• 긴축재정(사회복지 축소), 민영화(요금 인상),
• 규제완화(원인 투아웃) : 이윤보장, 노동권 후퇴

• 경제침체기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자산계급 보호, 비상대책회의 ?

경제위기에 무능한 보수정권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리 인상하면,
가계부채 폭발 + 소비/투자 감소로 경제침체

•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유지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 무역적자

외국자본 이탈(주식, 채권)

•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불가.
    미국 금리 수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숙명.

•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 천천히 올리는 것 해법, 미국 우선주의로 불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기존 0.25% 인상 발언 수정
    연준 결정에 전제 조건이 변했다며 0.5% 빅스텝 시사

• 투기세력 공격 가능성 : 외환 당국 달러 매도 선언,
투기세력이 환율 급등에 차액만 결제하는 선물환 매수 가능성.

              인플레이션 대응



l 해외공급 비용상승 석유, 가스, 밀, 광물 등 : 당장 대책 없음

l 단기적 대책은 취약계층 구제
l 확장적 재정정책 : 취약계층 지원, 임금인상, 부자증세, 소득재분배
l 미 주도 경제블록 가담(44개) 중단 : 중/러 중립외교, 국익우선 정책

l 장기적 대책은 경제구조 개혁
l 수입병(수입물가 상승) 극복하고 자립경제, 남북경협
 - 에너지 100%(석유, 가스, 광물 등) : 신재생에너지
- 곡물 80%(밀, 설탕, 옥수수, 콩 등), 소고기 63% : 식량 자립
 - 중간재(요소수, 태양광/배터리/반도체 소재) : 부품/소재 자립
l 수출의존도 줄이고 내수확대 : 한국 GDP 중 소비 50%, 수출 36%
  미국, 유럽 선진국 소비 비중 70~80%(내수 국가)
l 의료, 교육, 주거, 교통 국가책임, 무상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인플레이션과 진보진영의 해법(퇴진투쟁)


